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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재 
유율(%)

28.9 18.9 11.8 7.8 5.6

Abstract  - Since Korea has more accident rate than advanced 
country, it causes very serious problems in national. In this paper 
electricity accidents of Korea are analyzed by using a new 
microscopic method, which is different from existing macroscopic 
methods. And enhanced methodologies for Korean safety system are 
designed conceptually by analyzing and comparing causes of 
electricity accidents with advanced countries based on how many 
accidents occur by case types and what specification these types 
have.  

1. 서    론

  20세기 문명의 발 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었다. 20세기는 부(富)
의 축 , 국가안보  방법, 국민복지가 주요가치 으나 21세기는 환경, 
안 , 보건으로 바 고 있다. 즉, 선진국의 척도는 달라지고 있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는 20세기 가치를 최고로 하여 선진국 열에 발을 디
디게 되었으나 동시에 패러다임이 바 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는 
다른 부분과 달리 안 에 해서는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없다. 무 많
은 재해로 이 부문은 후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의 모든 
좋은 제도와 체제를 도입하여 기 을 설립했는데 어디서 이런 상황이 
발생 되었는지를 기존의 방법과 달리 미시  에서 기안 에 하
여 분석하여 문제 을 도출하 다. 기안 부분에 한 연구는 기존연
구 [1][2][3][4] 등에서 거시  통계를 통하여 기안 에 하여 연구한 
것이고, 실제 장에서 발생하 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 고 기존기
에서 분류하는 방법들과 다른 새로운 에서 시도한 참고문헌[5]의 분
류한 것들을  유형별로 빈도수 높은 것을 추출하여 문제 을 분석한 후 
선진 외국시스템인 경우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시험한 
후 이에 따라 확보해야 할 기술과 기안 시스템을 찾아 우리나라 선
진화된 기안 시스템에 개념 인 구상을 한다. 

2. 전기재해현황을 통한 기존 기관들이 도출한 문제점 및 방안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 [1]에서처럼 거시  으로 기재해 분석을 
하 고, 한 그것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다른 연구[2][3][4]에서 도출한 
기안 시스템의 문제   방안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2.1 전기재해분석
  기재해 에 많은 사상자를 내는 것이 기화재와 감 사고이다. 
2002년도 우리나라의 기화재는 체화재 32,966건 에 11,202건으로 
34.0%를 유하고 있고, 기사업법 제2조에 의해 기설비로 정의되지 
않은 차량, 선박, 항공기 등에서 발생한 기화재를 제외하면 9,513건이 
발생하여 28.9%의 유율을 보이고 있다. 감 사고자 수는 총 854명으
로, 사망 87명과 부상 767명이 발생 하 다. <표 1>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화재 유율 28.9%로 미국의 1.5배, 일본의 24배, 그리고 국에 비
해서는 5.1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 사고의 경우 같은 년도 기
은 아니지만, 인구 백만명당 감 재해 황을 알아보면, <그림 1>에

서 보는바와 같이 국의 경우는 인구 백만명당 사망자 수가 0.25명, 일
본은 0.29명이나 우리나라는 1.83명으로 국의 7.34배, 일본에 비해서는 
6.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 재해를 이기 한 국가 차원의 체계
인 기안 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1].

  2.2 기존연구에서 도출한 문제점 및 방안
  기존의 연구에서는 도출한 문제 에 한 앞의 통계를 통하여 기  
입장의 선진화 방안이 되고 있고, 근본 인 문제와 여러 선진화 방안의 
구체성은 떨어지고 있다. 이것의 로 연구 인력부족, 연구시설부족 등
의 선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황과 선진국비교가 미흡하고 국내 정책 
수행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안으로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다. 부분 앞의 언 한 바와 같이 그 기 의 설립
목 에 따라 안 심 으로 그 기 의 업무를 도출하고 있다는 은 

아쉬운 이다[2][3][4].

  <표 1> 우리나라와 주요외국의 전기화재점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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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 국의 백만명당 사망자 수
 

3. 전기사고사례 미시적 통계를 통한 문제점 도출
  우리나라의 기안 시스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악하기 해 
사고사례를 분석하 고 그 분석 자료를 가지고 문제 을 악하 다[5].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3.1 빈도수 높은 유형과 직종에 따른 재해분류
  수행된 연구에서는 주요기 에 리하고 있는 자료를 직종, 피해정도, 
목 , 장소, 압, 류 항목에 하여 조사하 고, 조사결과를 분석해 
정리한 바로는 580개 분석한 결과를 피해정도를 심으로 보았을 때 총 
경우의 수는 101개의 유형별로 빈도수 높은 것은 다음과 같다.

유형1. 기타 기 련자가 주 에서 선로작업  부상(46) 
유형2. 기타(일반인 포함)가 작업장에서 기외의 작업  부상(44)
유형3. 기타(일반인 포함)가 공사 장에서 기외의 작업  부상(33)
유형4. 기 문인력(설치, 공사)이 주 에서 설로작업  부상(17)
유형5. 기타(일반인 포함)가 건물내부에서 기외의 작업  부상(15)
유형6. 기이외 문인력(기타)이 작업장에서 기이외의 작업  부상

(14)
유형7. 검, 검사자가 작업장에서 설비작업  부상(13)
유형8. 기 문인력(설치, 공사)이 공사 장에서 설비작업  부상(13)
유형9. 기 문인력(설치, 공사)이 작업장에서 설비작업  부상(12)
유형10. 기타(일반인 포함)가 공사 장에서 기외의 작업  사망(12)
유형11. 기이외 문인력(기타)이 공사 장에서 기이외의 작업  

부상(12)

이 게 경우의 수가 많다. 이러한 형태를 사람이 심이 된 직종별 상
으로 심층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통계에 언 되어 있는 것을 심으로 
하면 크게 기 련자와 기 비 련자로 나 었고 그  기 련자
는 총 314건의 사고가 발생하 고 그  사망 42건, 부상 272건이었다. 
비 련자는 총 266건의 사고가 발생하 고 그  사망 70건, 부상 196건
이었다. <표 2>는 직종별로 부상자수와 사망자수, 그리고 사고수를 나
타낸 것이고 <그림 2>는 직종별로 사망자수를 사고수로 나눠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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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부상 사망 사고수

A 기자격증소시자 1 0 1

B 검, 검사자 58 5 63

C 기 문인력(설치,공사) 72 14 86

D 기 문인력(기타) 92 23 115

E 기타 기 련자 49 0 49

F 기외자격증소지자 1 0 1

G 용 작업자 21 15 36

H 크 인운 수 6 6 12

I 기외의 문인력 30 23 53

J 기타(일반인포함) 138 26 164

감사의 

본 연구는 한국 기안 공사의 지원에 의하여 기 력연구원

(R-2006-0-216)주 으로 수행된 과제임

  <표 2> 직종에 따른 사망, 부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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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직종별 사고에 대한 사망자 비율

  3.2 문제점 도출
  분류한 결과를 보면 사고유형은 기타(일반인 포함)가 사고발생 총 580
건  164건인 28.2%로 가장 많이 발생하 고 사망사고 한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사망사고가 없었다. 그리
고 기 련자의 사망률(13.4%)보다는 기 련이외 사람들에서 사망
률(26.3%)이 높게 나왔다. 즉, 기 련자가 기설비를 하는 것이 
더 안 하다는 것을 뜻한다. 기설비를 기 련자만 다룰 수 있게 하
면 사고는 더욱 어들 수 있고, 사망자 한 더욱 어들 수 있다.
 

4. 선진국의 전기안전시스템 도입시 국내사례의 변화 추정
  에서 나타난 기안 시스템의 문제 은 기 작업과 상 없는 사
람들에게 많은 사고가 난다는 것이다. 이 상황을 선진국의 시스템에 도
입 시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한다. 우선 그 나라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4.1 미국 시스템의 특징
  미국은 시장경제 원리, 인간존 사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자유
를 시한 법․제도를 만들었고 그에 따른 책임으로 무거운 처벌제도를 
두었다. 이는 미국에서 기 련일은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 시 강한 처벌로 사고 발생률을 이고 있다.

  4.2 국내사례유형 추출 및 전기안전시스템 도입
  하나의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스템으로는 사고가 나는데 외국의 시스
템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는 를 찾아 아래와 같이 비교했다. 

  4.2.1 전기 전문가 이외의 사람이 전기를 다루는 예
  기타(일반인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건물에서 설비작업을 하다가 6개
월 이상 치료를 한 경우가 있다. 편의 직원이 편의 에서 형 등을 교
체하는 작업 도  발생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 등 교체는 반드
시 기기술자만 하지는 않는다. 일반 으로 집안에 있는 형 등은 집 
구성원  한명이 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기기술자만이 다루
도록 되어있다. 미국의 시스템은 기기술자가 시내의 지정된 주소에 
치하여 행정 의 결 는 행정 이 건물 는 건물들에 련한 장비, 
기배선의 한 유지  동작을 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1명 이상

의 특별 기기술자가 있을 수 있으며 특별기술자는 자격증이 발행된 
건물 는 부속건물의 주소지를 자격증에 표시해야 한다. 즉 그 기기
술자는 자신의 치에 있어야 하며 건물 는 부속건물의 요청이 있으
면 그 건물로 가서 기 련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4.2.2 전기관련 자격증
  우리나라는 자격증을 따게 되면 평생 동안 그 자격에 한 문가가 
된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 기기술자에 한 자격의 인정  자격갱신
과 련된 자격증의 발 과 갱신에 한 업무는 ESV (OCEI)에서 수행
하고 있고 ESV는 자격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자격의 유효기간은 발
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지속된다[1]”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기술자 자격
에 유효기간이 있다.

  4.2.2 처벌집행 기관
  우리나라의 처벌 주체와 선진국의 처벌 주체는 다르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의 공익사업 원회, 연방에 지 규제 원회가 있으
며 이들은  사법  기능을 한다. 호주의 경우 기안 법 시행
을 한 별도의 기 이 있는데 빅토리아 주의 경우는 ESV가 있
다. 국의 경우 사고 발생시 정부의 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의하여 사고조사  형사 고발 된다[1]. 미국이나 호
주의 경우 주정부는 국가와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 
기안 법을 집행하는 것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자
치단체장으로 되어있다[ 기사업법 제98조, 제99조][ 력기술 리
법시행령 제 30조]. 기안 공사의 의뢰에 의해 시․도지사가 
처벌한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3 기술적인 문제
  미국은 를 같이 올려주는 공통 지 방식을 사용하여 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를 들어 220V를 하더라도 바닥이 0V 지가 아
니라 같이 220V로 같은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
는다. 일본은 압 자체를 낮게 함으로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 다. 
우리나라는 압이 높기 때문에 일본방식은 불가능하고 미국의 공통
지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5. 선진 안전 시스템 구상
  문가가 아니면 기를 만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지더라도 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기술 인 문제로서 
앞에 언 한 미국의 공통 지 방식을 수용하면 가능하다. 자의 경우는 
미국의 방식인 강한 처벌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강한 처벌을 
두면 반발이 생길 수 있고, 국민들은 모르고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을 제정한 후 시행까지의 유 기간을 두어야 하며 그 기
간 동안에는 국민에게 기기술자가 아니면 기를 다룰 수 없다는 홍
보를 해야 하고, 기기술자나 기 작업자에게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6. 결    론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방식과 차별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안  시
스템의 문제 이 무엇인지 악하고 그 문제 을 선진국의 기안 시
스템에 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고가 외국의 시스템에서는 사
고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안 시스템
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도출해냄으로써 선진화된 기안 시스템을 
개념 으로 구상하 다. 사례분석 내용 가운데 활선상태의 작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활선작업에는 간  활선과 직  활선의 두 가지 방
식이 있다. 간  활선은 로 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공사시간은 오래 걸
리더라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으나, 직  활선은 공사시간은 빠를지 모르
지만 자칫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다. 따라서 생명은 소 한 것이므로 활
선작업은 되도록 하지 않아야 하며 하더라도 간  활선을 해야 한다. 사
례분석 내용 가운데 압에서 발생한 사고로 통 시간이 오래되어 사망
으로 이른 사고가 있다. 이 사례는 혼자 작업하다 발생한 사고로 부상 
정도로 끝날 사고 는데 주 에 아무도 없어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례
이다. 이와 달리 외국에는 기술자, 소유주, 감시자로 구성된 3자 시스템
이 있음으로 해서. 사고 발생시 즉시 도움을  수 있고 작업을 철 히 
하게 함으로써 사고 발생율도 낮아진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
다 선도하고 있는 력IT를  3자 감시 시스템에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사고 가능성을 감지하여 방할 수 있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처할 
수 있는 선진 기안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최첨단 안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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